
유료광고

이용시간：아침8시∼저녁8시
(월~토, 공휴일 포함)

차량으로 아침에 집에서 모시고 와서
저녁에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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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광고

분포는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일대 초똴중똴

고 학교명에 많이 쓰인다. 분포초등, 분포중,

분포고등학교다. 일일이 확인하지 않아 그렇지

분포를 내세운 데는 훨씬 많을 것이다. 용호

동 일대는 분포가 널리 분포된 셈이다.

뜨잘 모르는데요.뜩 그럼에도 분포는 여전히

생소하다. 왜 분포일까. 고개를 갸우뚱대기 일

쑤다. 그나마 요즘은 나은 편이다. 일간지에

부산의 포구를 연재하면서 분포를 취재하던

2004년, 2005년 이때만 해도 열에 일고여덟은

몰랐다. 자녀가 거기 학교에 다니거나 다녔어

도 그랬다.

분포 초똴중똴고가 있는 데는 평지. 바다를

매립해 편평하다. 그래서 분포는 매립 이후

새로 생긴 지명으로 아는 사람이 적잖다. 반

은 맞다. 오랫동안 부산의 역사에서 지워졌다

가 바다를 매립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숙의 끝

에 분포는 혜성처럼 등장했다. 반은 새로 생

겼고 반은 오랜 역사를 품은 지명이 분포다.

분포는 지금도 공식 행정지명은 아니다. 부

산의 현대사에서 까마득히 멀어졌던 만큼 공

식 복원에 시간이 걸리는가 싶다. 그러나 이

미 생활권에 들어와 있기에 공식, 비공식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 지명에 담긴 속뜻이 친

근하고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부산을 대표하는 지명의 하나가 되리라 믿는

다.

풆 . 분포의 한자어다. 화분 할 때 그 뜬분

(풆)뜯이다. 옥편에는 뜬동이뜯 분으로 나온다.

물동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저기 물동

이 널렸던 포구가 분포다. 포구에 웬 물동이?

대부분은 긴가민가 고개를 갸웃댄다. 물동이는

실제로 많았다. 일제가 조선에서 득세하기 이

전 용호동 개펄은 물동이 천지였다. 물동이는

소금 굽는 질그릇이었다. 여기에 바닷물을 한

가득 담고서 펄펄 끓였다. 물은 증발하고 소

금만 남았다. 조선 전래의 소금인 자염( )

이었다. 일제가 득세하면서 자염은 밀려나고

천일염이 대세가 되었다. 햇볕을 이용하는 천

일염은 대만이 원산지였다. 일제가 대만을 차

지하면서 천일염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고 조

선도 천일염 세상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자염은 일상에서 지워졌다. 대동여

지도 김정호가 조선 최고로 성했다던 명지 자

염이 지워졌고 여기 분포 자염이 지워졌다.

복원 가능성이 영 없는 것은 아니다. 희망의

빛줄기는 아직도 시퍼렇다. 명지 출신이 밀양

에서 자염을 내고 있으며 자염으로 맛을 내는

식당도 간간이 보인다. 박물관 자염 기획전

소식도 반갑다.

뜨분포를 여기 토박이들은 분깨라고 합니

다.뜩 용호동과 맞닿은 용당동의 새마을금고

최방식 이사장은 여기 토박이. 이 일대의 어

제와 오늘을 훤히 꿰찬다. 2017년에는 뜬용당

동의 빛과 어둠뜯이라는 향토사 역저를 냈거니

와 내가 분포를 취재할 때 동행하며 자문했

다. 최 이사장에게 들은 뜬분깨뜯는 여기 자염

만큼이나 맛깔스럽다.

뜬포구는 개다.뜯 이따금 부산의 포구를 강연

하거나 가이드로 나선다. 포구 해설에 재미를

주려고 끄집어내는 말이 이 말이다. 포구를

개로 빗대면 대개는 눈이 동그래진다. 포구가

개라니? 그러나 100% 맞는 말이다. 옥편에

그렇게 나온다. 포구 포( )는 뜬개뜯 포다. 그

래서 분포가 분개가 되고 경상도 억센 발음으

로 분깨가 되었다.

뜬개뜯는 무슨 뜻일까? 옛 문헌에 나오는 고

어처럼 들리는 이 말은 지금도 흔히 쓰인다.

쓰이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용어다. 개펄, 갯

가, 갯바위, 갯낚시 등등이 모두 뜬개뜯에서 나

왔다. 한자에 익숙하지 않던 옛사람은 포라는

어려운 한자 대신 뜬개뜯라는 쉬운 우리말을 썼

다. 사상구 덕포는 덕개였으며 서면 전포동은

밭개였다.

분포 옆에도 포구가 있었다. 한자는 석포(휪

)였고 우리말은 돌개였다. 조선시대 소금은

나라 재산이었기에 분포는 요지였다. 석포도

요지였다. 역시 나라 재산인 말을 키우는 국

마장이 석포에 있었다. 분포도 중요했고 석포

도 중요했기에 1871년 제작 <영남읍지>는 이

두 포구를 부산을 대표하는 포구인 양 우뚝

세웠다.

분포. 옛날 지도, 옛 지명이지만 그러기에

정감은 더 간다. 부산 입장에선 오랜 세월 고

락을 함께한 형제 같고 자매 같다. 소금보따

리 이고서, 소금가마니 지고서 이 길을 지나

던 어머니가 거기 있고 아버지가 거기 있다.

소금은 무거웠어도 생때같은 자식 생각에 거

뜬히 이 길을 지났을 우리의 어머니, 우리의

아버지. 옛날 지도로 보는 분포는 짠내, 땀내

범벅이다.

동길산 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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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용호동 소금밭뜯 조선의 소금, 여기서 굽다

옛날지도로보는남구

<3> 분포염전

듟듡일제강점기 용호동 분포염전과 현재의 달라진 모습.
듢분포염전에서 트럭이 소금을 운반하는 모습.

듥분포염전이 표기된 조선 후기 지도.

보건복지부의료기관 2주기인증
유효기간：2018.7.24.∼20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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